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가 진단법 7가지/ 에이든 토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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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히고 조그마한 흥분이라도 다 잠재우고 
마음속에서 흘러 나오는 세미한 욕구의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된다. 
스스로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 보라.
틀에 박힌 진부한 답을 하지 말라. 정말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하라.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2)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강요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 말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 마음의 은밀한 보물' 주위에 모여들기 마련이다. 
우리의 생각들을 끌어 당기는 바로 그 보물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
마0621. 이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임이라,
　
3)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돈을 
지출해야하는 것들을 빼놓고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내거나 가족과 자신을 위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 
지출하는 돈은 여기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거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4)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우리 시간의 많은 부분이 문명화 된 삶을 
영위하고 지속하는 데 소요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어느 정도의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 
바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 
여가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레비젼을 보거나 
장기를 두거나 언론이 전하는 저속한 기사를 읽거나 수다를 떤다
나는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 잘문에 대한 대답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 준다
 
5)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끌리기 마련이다  
행0423. 풀려져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일행에게 가서, 
머리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라.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이 곧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말해준다
 
6)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여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이 세상을 너무 흠모하는 것 같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주변의 이교도 국가들을 동경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영광,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 복에 대한 약속, 믿음의 조상들을 모두 잊어 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만을 비난할 수 있는가? 
우리도 그들과 똑같지 않은가?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한다
 
7)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마땅히 존중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는 사람은 
'웃는 것' 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머는 우리의 본성을 이루고 있는 
여러가지 중요한 속성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유머 감각이 부족한 사람은 
그만큼 건강한 인간성을 상실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유머 감각과 '경솔한 웃음'은 다르다. 
경솔하게 웃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죽음, 출생, 
그리고 사랑 같은 것들을 경솔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기도, 성경, 의, 인간들의 큰 슬픔과 
고통 및, 그리스도께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교회를 
가지고 농담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를 가지고 농담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 외에도 다른 질문들을 생각해낼 것이다

출처 - A.W.Tozer의 "나는 진짜인가,가짜인가"(That incredible christians)中에서 
 
Tags
양 염소 종교인
image1.jpeg




